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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규정된 사명이 필요 합니다.
“왜 우리가 이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 있는가?” 

모든 소그룹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소그룹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소그룹에서 사명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사명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많은 소그룹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의 사명에 관한 답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모여 있지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성경공부인지? 성경공부를 통해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그룹에 모이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의 종류만큼이나 소그룹의 사명도 다양합니다. 소그룹의 사명은 내적인 것을 수도 있고, 외적인 것을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으며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강조점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겠지만 소그룹의 목표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의 형편에 따라 사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그 소그룹을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적 사명의 경우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처럼 소그룹의 사명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정해놓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규정된 사명을 갖고 있지 않거나, 구성원 전체가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동의하지 않은 그룹의 활동에 대해서는 탈퇴하거나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서로 마음의 상처나, 분노, 쓴 뿌리가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의식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혹은 교제라는 영역은 사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나 서약서에 구성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자신들의 사명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약서에는 출석, 참여, 숙제, 관계 등의 책임에 대한 동의뿐 아니라 소그룹의 사명을 명문화해 놓을 수 있습니다. 서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소그룹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 목소리를 내게 하고 아무에게도 “몰라서 그랬다”라는 변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소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가 사명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을 시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소그룹의 사명을 정의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더로서 당신이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소그룹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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